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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석유화학 경기 상승 전환!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전망 … 세계 GDP 성장률 3.5%로 수요 확대 

2004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미국-이라크 전쟁과 SARS

의 영향 등으로 2003년 상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더딘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증가세가 두드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라크 전쟁 전후의 높은 

유가에 따른 원료가 부담,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수요부진 등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보고서는 2001-02년 2%에 그쳤던 세계 GDP 성장률은 200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3.5%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회복은 전방산업에서의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산업의 특성상 수급의 변

동에 의해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을 흡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04년 세계 석유

화학산업은 설비증가률 1.5%를 상회하는 4.3%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급개선과 이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 그

리고 석유화학기업의 마진폭 확대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기는 중동 및 중국의 급성장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의 경쟁으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토대 마련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이

면서 이를 위해서 촉매개발을 통한 고기능수지 생산, 친환경적 신공정 개발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자율

적 합병을 통한 석유화학기업의 축소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의 <가격경쟁력 확보>, 그리고 각 기

업의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핵심집중 분야에 국한된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6>


